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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높은 자색 양파 ‘황수옥’

 자색양파 ‘황수옥’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황수옥’ 품종은 수집된 계통을 수년간 분리 고정한 후, 2003년 JM28계통을 모본(♀)

으로 하고, JM29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였다. 교배된 F1은 모본(JM28)에 역교배한 

후 2005년 우수계통을 확정하였다. 2006년 부터 2008년 까지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쳐 

2011년 12월 ‘황수옥’으로 명명하였다. 최근 2019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였다.

세계3대 채소 중 하나인 양파는, 최근 소비성향의 다양화로 
유색품종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육성 품종이 매우 적고, 대부분 수입 종자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자색양파 품종 육성에 
착수하였고, 2019년 ‘황수옥’을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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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도가 높아 즙용으로 알맞은 품종 

자색 양파 ‘황수옥’은 11월 중순에 정식해서 이듬해 5~6월 수확하는 만생종이다. 구

의 모양은 원형으로 균일하며, 외피색은 짙은 자색을 띤다. 당도는 대비품종인 ‘천주

적’(8.29°Bx)과 비교하여 9.15°Bx로 높고, 수분함량도 92.8%로 높아 즙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추대와 분구가 적고, 흑색썩음병에 강하여 수량성 우수

추대율 0.2%, 분구율 1.5%으로 추대와 분구가 극히 적고,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10a 당 

평균 상품수량도 6,664kg로 많아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또한, 내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양파에서 문제가 되는 흑색썩음균핵병에 강한 특성이 있다. 

 이런 점은 다소 주의!!

일반적으로 만생종은 저장성이 뛰어나지만 ‘황수옥’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 저장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저장 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

‘황수옥’ 모습


